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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 장애인 고용 모범 올해 트루컴퍼니 금상 수상 영예 -

- 적합업무 발굴, 인턴제도, 멘토-멘티제도 운영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수여하는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금상을 수상

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노력과 성과를 이룬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로 공사는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며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서 공사는 장애인 구직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합 업무 발굴

하고 장애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기술직 위주 사업 운영기관으로 장애인 취업자의 선호도와 지원

율이 낮아 2019년만 해도 장애인 직원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농지은행상담원, 

도서관 사서직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취업 연계형 인턴

제도를 운영한 결과 2021년에는 장애인 직원 비율이 5.7%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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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멘토-멘티제도를 운영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공사는 2025년까지 장애인 근로자 500명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유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